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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C 2025 참여를 통해 본 글로벌 양자산업 전환과 KQIC의 전략적 과제

ㅣ KQIC 개요 및 설립 목적

KQIC(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는 양자기술 연구개발을 산업화로 연결하는 가교 기관으로서, 국내 양자산업 생태계의 조성과

성장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KQIC는 양자기술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을 가장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 대표 양자기업 연계 인턴십, 포닥 펠로우십, 실습 중심 교육, 온라인 교육, 해외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인재를 발굴·양성함과 동시에, 양자기술의 상용화와 산업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KQIC의 핵심 역할이다.

ㅣ KQIC의 주요 역할과 기능

KQIC의 주요 역할과 활동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력 양성이다. 양자기술을 전공하는 청년 인재를 대상

으로 기업 연계 인턴십, 포닥 프로그램,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실 수준의 지식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둘째, 기술 사업화 지원이다. 연구개발 성과가 논문이나 실험실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 검증과 시장 진입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글로벌 교류 및 협력 촉진이다. 국내 

연구진과 해외 전문가, 기업, 교육기관 간의 교류를 주선하여 국제 양자기술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한다. 

넷째, 산업 생태계 조성이다. 양자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관련 기업·연구기관·교육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마련한다. 다섯째, 전문 교육 제공이다. 양자통신,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역량을 강화한다.

ㅣ QWC 참가 프로그램 운영 및 글로벌 생태계 체득

KQIC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관으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적

성격을 바탕으로 국가 양자전략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중간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KQIC가 매년 참가단을 구성하여 지원해 온 Quantum World 

Congress(QWC) 참가는 단순한 해외 학회 참관을 넘어, 국내 

양자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들을 육성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왔다. KQIC는 매년 국내 다양한 양자 

인력의 지원을 받아 약 20여 명 내외를 선발하여 QWC 참가를

지원해 왔으며, 이는 단순한 컨퍼런스 참가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양자산업의 구조와 흐름을 현장에서 직접 체득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QWC 참가 일정과 연계하여 IonQ와 같은 

주요 양자산업체, 메릴랜드 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양자 교육·연구 기관, 그리고 QWC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Fairfax County 

경제개발부서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두루 방문하도록 구성한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연구-

교육-산업-정책-투자가 한 지역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글로벌 양자산업 생태계의 실제 작동 방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QWC의 다양한 세션과 전시회에 참여하여 세계 각국의 선도적인 기업인과 연구자들을 직접 만남으로써, 양자기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ㅣ QWC 2025를 통해 확인한 한국 양자기술의 국제적 위상

이번 QWC 2025에서는 이러한 KQIC의 활동이 단순한 인재 해외 연수 차원을 넘어, 한국 양자기술의 국제적 위상과 연결

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재단 백승욱 PM이 한국의 국가 양자기술 정책을 공식적으로 소개하였고, 한국

표준과학연구원(KRISS) 강노원 본부장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함재균 센터장, 그리고 양자 스타트업 SDT의 Natasha 

V. KQIC 인사이트 from QWC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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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cs가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의 양자전략을 실무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양자기술이 빠르게 글로벌 무대

에서 인식되고 있으며, 단순 추격자가 아닌 주요 참여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ㅣ 미래과학 아닌 산업적 현실

2022년 처음 시작된 QWC는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였으며, 2025년이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로 지정된 해라는 점에서 

더욱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QWC 2025는 양자기술이 연구실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산업화·상업화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특히 IBM, IonQ, Microsoft, Quantinuum과 같은 세계적인 양자기술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종합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 기업인 Accenture가 주요 스폰서로 참여한 점은, 양자기술이 더 이상 일부 연구기관의 실험적 영역이 

아니라 대형 산업과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다루어지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연구자와 기술 개발자

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제는 양자기술 그 자체의 성능 향상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산업적 가치, 투자 연계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ㅣ 양자기술, 응용영역 확장 가능성

QWC 2025의 창업혁신발표대회(Startup Pitch Competition)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 대회에서는 

순수한 게이트 기반 양자컴퓨터를 넘어, 이른바 Quantum Adjacent Technologies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되었다. 예를 들어 

독일의 XeedQ는 상온에서 동작하는 NV-센터 기반 스케일러블 센서 플랫폼을 선보이며, 기존 양자컴퓨팅 패러다임을 넘어

서는 새로운 하드웨어 모달리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양자컴퓨팅 외에도 양자센싱, 양자이미징,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같은 융복합 영역이 양자산업 생태계 안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양자기술 응용 영역의 확장이 새로운 산업적 

기회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ㅣ 한국, 주요 양자선도국으로 초청

 “양자기술의 연구에서 실용화로”라는 QWC 2025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는 Global Industry Challenge를 

들 수 있다. JPMorgan Chase가 후원한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 과제에서 한국팀 Quantum Walk(최인호)가 우승을 차지한 것은, 

한국 연구자의 양자 알고리듬 및 금융 응용 역량이 글로벌 무대에서 실질적으로 검증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또한 

한국양자산업협회(KQIA)와 미래양자융합센터(QCI) 등이 스타트업들과 함께 산업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양자보안·반도체 등 

실제 제품을 중심으로 미국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 점은, 한국 양자산업 생태계가 단순 참관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5 QWC  l  V. KQIC 인사이트 from QWC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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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한국 연구자 역량, 글로벌 무대서 실질적 검증

 “양자기술의 연구에서 실용화로”라는 QWC 2025의 주제를 상징

적으로 보여준 사례로는 Global Industry Challenge를 들 수 있다. 

JPMorgan Chase가 후원한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 과제에서 한국팀

Quantum Walk(최인호)가 우승을 차지한 것은, 한국 연구자의 양자 

알고리듬 및 금융 응용 역량이 글로벌 무대에서 실질적으로 검증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또한 한국양자산업협회(KQIA)와 미래양

자융합센터(QCI) 등이 스타트업들과 함께 산업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양자보안·반도체 등 실제 제품을 중심으로 미국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 점은, 한국 양자산업 생태계가 단순 참관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ㅣ 제이비 프리츠커, 한국 부스 찾아 환담

 “정치·정책적 차원에서도 흥미로운 장면들이 연출되었다. 일리노이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가 기조강연 이후 산업 전시 

부스, 특히 한국 부스를 찾아 환담한 것은, 일리노이 주가 페르미연구소, 아르곤 국립연구소, 시카고 대학교 등 세계적 연구기관을

기반으로 양자산업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한국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양자 플랫폼 

유치와 산업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ㅣ 산업화와 기초과학연구 반드시 병행해야

기술적 측면에서는 초전도, 중성원자, 이온, 광 등 기존 플랫폼에 도전하는 새로운 기업들도 다수 등장하였다. 그중 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Quantum Source라는 스타트업으로, 원자를 매개로 광 얽힘을 생성하는 방식(atom-mediated photonic)을 

통해 상온 동작과 대규모 확장성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었다. 아직 검증이 필요한 단계이지만, 이는 양자기술 분야에 여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와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양자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초과학 연구의 

지속적 병행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ㅣ 글로벌 위기, 양자센서 양자컴퓨터 필수

20여 년 전 양자정보과학의 초기 단계에서 미국 NSA 관계자들이 주로 양자암호와 국가 안보에 관심을 가졌던 것과 비교

하면, 이번 QWC 2025의 Quantum for National Security 세션은 그 범위와 깊이가 크게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Infleqtion이라는

중성원자기반 양자컴퓨터를 비롯하여 양자센서 및 시계, 소프트웨어, AI 등 양자관련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준비한 

이 세션에서, 전직 CIA요원인 여성 두 분이 회사의 자문역, 이사로서 참여하고, 회사 대표, 협력회사 SAIC 과학자 등 네 사람이 

2025 QWC  l  V. KQIC 인사이트 from QWC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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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이야기는 중국을 가상적으로 직접 거명하며 중국의 초음속 핵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골든 돔(Golden 

Dome) 계획은 양자센서와 양자컴퓨터가 필수적이라는 논의를 하고 있었다. 한편, 2025 Quantum Leadership Awards에서 

칼텍의 존 프레스킬 교수가 Academic Pioneer로 선정된 것은, 양자오류정정 이론과 더불어 양자정보과학 교육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장면이었다.

ㅣ 표창희 상무, IBM 양자컴퓨터 로드맵 발표

KQIC가 조직한 QWC 2025 참관단은 공식 행사 전후로

IonQ, 메릴랜드 대학교, 조지메이슨 대학교, Fairfax 

County, IBM Innovation Studio를 방문하였다. 메릴랜드 

대학교는 QLab을 포함해 다수의 양자 연구·교육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지메이슨 대학교는 학생들이 매년 

QWC에서 연구 포스터를 발표하도록 장려하는 등 학생 

중심의 양자 경력 개발에 힘쓰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Brian Han(한봉준) 선생은 

QWC를 운영하는 ConnectedDMV 사장 George Thomas와 

함께 한국의 양자기술 관련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세션을 특별히 준비해 주었다. IBM 혁신

스튜디오에는 데이터 보안 관련 기술 브리핑과 표창희 

상무의 IBM 양자컴퓨터 로드맵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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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WC 2025가 보여준 양자산업의 전환점

Quantum World Congress(QWC)는 2022년 출범 이후 학계·산업계·정부·연구기관을 연결하는 글로벌 양자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International Year of Quantum Science and Technology)에 

개최된 QWC 2025는 양자기술이 연구 중심 단계를 넘어‘산업화·상업화·스케일링’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준 행사였다.

이번 QWC에서는 큐비트 수 경쟁이나 단일 성능 지표를 넘어, 실질적 활용, 산업별 문제 해결 중심 접근, AI·클라우드·

보안 등 타 기술과의 융합,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역할 분담 구조가 뚜렷하게 제시되었다. 이는 양자기술이 더 이상 독립적인

실험 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산업 전략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글로벌 양자 전략의 공통 흐름과 시사점

QWC 2025에서 확인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전략은 공통적으로 ① 기술 개발 → ② 인재 양성 → ③ 산업 실증 → 

④ 시장 확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특히 미국은 정책(National Quantum Initiative), 산업(IBM·IonQ·Microsoft 등), 인재(대학·국가연구소)를 유기적으로 연결

하며 양자 기술 주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역시 EU Quantum Flagship을 중심으로 기술·국가·인재를 

연계하는 장기 로드맵을 추진하고, 일본은 대규모 프로젝트와 G-QuAT 등을 통해 산업 연계형 연구 모델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양자기술 경쟁이 단순한 기술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설계 역량과 장기 전략의 경쟁임을 보여준다.

3. 한국 양자산업에 대한 전략적 함의

한국은 반도체, 통신, AI 등 기존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분야에서는 여전히 기술-인력-산업 간 연결 

구조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중요하다.

- 핵심 기술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국가 차원의 자립성 확보

- 대학·연구기관 중심의 연구를 넘어 산업 실증 및 사업화 연계 강화

- 양자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와 기술을 유입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 조성

- 국제 컨퍼런스와 교류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메릴랜드 대학, 조지메이슨 대학 사례에서 보듯이, 연구·교육·창업·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양자 생태계는 비로소 

자생력을 갖는다.

4. KQIC의 역할과 향후 방향

QWC 2025는 KQIC가 추진해 온 글로벌 교류, 인력 양성, 산업 연계 전략의 방향성이 유효함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

단순한 해외 참관이나 정보 수집을 넘어, 글로벌 기술 흐름을 국내 정책·산업 전략으로 번역(translation) 하고 국내 기업과 

연구자가 실제 협력과 사업으로 연결(connection)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 허브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KQIC는 QWC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 양자산업 생태계의 성장 단계별 전략 수립 및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실질적 협력 모델 발굴하여 차세대 양자 인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VI. 결 론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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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QWC 2025는 “양자기술의 가능성”을 논하는 무대가 아니라, 양자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누가 시장을 선도할 것인가”를

묻는 무대였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기술의 우수성 그 자체가 아니라, 전략, 연결, 실행력이다.

본 인사이트 리포트가 QWC 2025를 계기로 한국 양자산업의 현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산업·연구·인재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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